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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서울 명동 밀리오레 광장에서 농림부를 비롯한 가금관련 단체(본회
등)들은닭고기, 오리고기, 계란등국산가금류의안전성을알리기위해‘가금축산물
안전성캠페인’을벌였다. 

이날행사에는박해상농림부차관보, 최준구본회회장, 김재정대한의사협회장, AI
비대위위원, 가금수급안정위원회위원, 인기연예인등이참석했으며양계협회, 계육
협회, 오리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농협중앙회 등 5개 단체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AI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5개단체는지난달29일농협공제와현대해상에3천여만원을내고1년동안보험
에 가입했으며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유통된 국산 닭고기·오리고

AI 보험을통한국내양계산물안전성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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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란을 먹고 AI(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최고 2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였
다. 또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등 각 단체장 및 인기 연예인들은 소비자들이 AI에
대한막연한불안감으로소비심리가위축되고있으나국내에는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AI가 발생하더라도 AI에 감염된 가금 축산물은 유통될 수
가없다며국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은안심하고먹을것을적극홍보했다.

이외에도 홍보행사로 대학연합동아리 맛집탐험대는 닭모양 의상과 스크림 가면복
장을착용하고AI를응징하는퍼포먼스를통해AI는국내에없으며우수한국산가금
축산물은 안심하고 먹자라는 의미를 표현했다. 또한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요리
30종 전시 및 치킨, 오리고기 시식회, 구운란 배포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행사이후각계인사들이모여삼계탕으로점심을하며당일행사의의미를더했다.

▲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우수성 홍보 ▲ 대학연합 동아리 맛집 탐험대의 퍼포먼스

▲ 양계산물 시식회 ▲ 참석 인사들은 점심을 삼계탕으로 하였다.


